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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제81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4. 4. 20.)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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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6국04 -05] 글과 담화에 쓰인 시간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교

육부, 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5~6학년군 문법 영역에서 ‘시간 표현’1) 

성취기준이 “새롭게”, “재”등장하였다. 문법 영역이 국어과 내 하나의 영역

으로 자리 잡은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2) 한 차례도 빠짐없이 등장하였던 ‘시간 표현’ 관

1)		 ‘시간 표현’은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09, 15 개정 교육과정 제외)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 문법의 

용어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시간 표현’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따라 상, 시제, 양태 등의 문법 범주를 포괄하거나 그중 일

부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초등 국어과 문법 영역에서는 4차~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간 표현’이 지속적

으로 5학년의 성취기준(교육 내용)으로 등장하였는데, 5차 교육과정에서만 6학년을 대상

으로 하였다.

I. 머리말

II. 시간 표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영 양상 

III. 학습자의 시간 표현 이해 및 활용 실태

IV. 초등 시간 표현 교육 내용 선정 결과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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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성취기준이 지난 2009, 2015 두 차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던 

것에 비추어보면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의 재등장 배경에 관심과 의문이 

생긴다.

남가영(2023)에서는 시간 표현이 5~6학년군에 재등장한 배경으로 ‘문

법 요소’3) 관련 교육 내용의 강화를 꼽고 있다. 이는 국어를 의미 구성의 자

원으로 보고, ‘문법 요소’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에 대한 강조이다.4) 그렇다면 초등 문법 교

육 내용으로 배정되어있는 ‘시간 표현’ 또한 효과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기 위

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그 학습의 목표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 시제의 호응 등 문법적 정확성의 관점에서

의5) 시간 표현 교육뿐만 아니라 시간 표현을 통해 언어 주체의 의도를 이해

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

는 것이 초등 문법 교육에서 ‘시간 표현’ 교육의 목표이자 의의라 할 수 있

3)		 ‘문법 요소’로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피동·사동 표현, 원근 표현, 부정 표현, 양태 등이 

다루어지는데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요소들의 담화적 사용에 초점

을 맞추어 문법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 사용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이병규, 2019: 204). 

‘문법 요소’는 그 자체로 알아야 할 지식 요소라는 점을 넘어 다양한 탐구 경험을 제공하

기에 주효한 탐구 대상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의미화되어 왔으며(남가영, 2023: 401), 

특히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미 생성 자원으로서 문법 요소를 다루는 관점

이 확대·전면화되었다(최미숙·원진숙·정혜승·김봉순·이경화·전은주 외, 2023: 312).

4)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에서 일괄 다루어지던 문법 요소 관련 내용을 학년군별로 펼쳐 놓아 반복·심화될 수 있도

록 계열화함으로써, 의미 구성 자원으로서 문법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노은희·정혜승·민병곤·서영진·최숙기·서수현 외, 2022: 196).

5)		 오현아(2008)에서는 문법교육관이 ‘정확성’ 중심의 문법교육관에서 ‘효과성’ 중심의 문

법교육관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법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효과성’ 중심의 문법교육관이 형태보다는 의미 중심, 이해보다는 표현 중

심, 언어 체계 그 자체보다는 언어 사용자 중심의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는 이러한 변화된 문법교육관에 대한 인식에 터하여 ‘정확성의 관점’과 ‘효과성의 관점’으

로 나누어 시간 표현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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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과는 

다른 탈바꿈의 면모를 구현하는 것이 초등 시간 표현 교육 내용 선정의 초점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습자에게’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실

제는 무엇인가? 중·고등학교급에서는 의미 구성 자원으로서 시간 표현 교

육 내용을 상세화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6) 초등에서는 생성

적 관점에서의 문법교육관이 반영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이 삭제되었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야 다시 등장하였으므로 

학습자의 시간 표현 인식 및 활용 실태에 대해 축적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7)

본고는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의 지향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선정함으로써 

추후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한편, 초등 문법 교육은 그 특수성에 기인하여 시간 표현을 의미 구성

의 자원으로만 다룰 수는 없다. 초등학교 문법 교육에서는 ‘국어 탐구 활

동의 시작으로서의 메타언어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둔다(최미숙 외, 2023: 

298). 즉, 초등 문법 교육은 탈맥락화된 대상으로서의 언어에 초점을 맞추

는 사고 행위로서 메타언어 능력을 키우는 최초의 학습이 일어나는 시기

6)		 서효현(2012)에서는 고등학교 학습자의 인식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 표현 교육 내용

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정은(2014)은 특정 시간 표현을 선택하게 하는 기제로서 ‘맥락’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7)		 신희성(2023)은 본고와 같은 문제의식(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표현 교

육 내용의 재등장)에서 출발하여 초등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본고

와 궤를 같이 하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지향점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실태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요소를 상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고와는 구별된다. 또한 이지열(2013)은 실제 초등학습자의 일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생성적 관점의 문법 요소 교육에 대한 강조가 본격화

되기 이전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 선정에 참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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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초등학교급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은 시간 

표현을 효과적 의미 구성 자원으로 다룸과 동시에 시간 표현을 대상화하여 

문법적 정확성과 맥락에 따른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학습도 이루어져

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변화된 문법교육관에 대한 인식에 터하여 정확성

과 효과성 각각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분석하며 학습자의 시간 표현 이해 

및 활용 실태를 반영하여 초등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II. 시간 표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영 양상

1. 교육과정 반영 양상

1) 통시적 반영 양상

이 절에서는 ‘시간 표현’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양상을 크게 ‘제4차~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2022 개정 교육과정’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시간 표현의 효과적 사용에 관련

된 언급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학년 성취기준에서 처음 등장하

기 때문이다.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으로 명시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시간 표현 학습의 목표, 지향에서 차별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두 시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77시간 표현의 초등 문법 교육 내용 선정 연구

〈표 1〉 제4차~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

교육과정 

시기

학교급

(학년)
학년별 제시 내용(성취기준)

4차 초등(5) 문장의 두 큰 부분이 의미상으로 어울려야 함을 안다.

5차

초등(6)
의미, 시간, 높임이나 낮춤 등의 호응 관계를 알고, 문장이나 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찾는다.

중등(3)
문장이나 글 속에서 사동·피동, 시간 표현, 높임·낮춤 등에 관계되는 문법 

요소를 찾아, 그 의미와 기능을 이야기하기

6차

초등(5)
문장에서 시간 표현과 관계된 부분을 찾아보고 말이나 글에서 바르게 

사용한다.

중등(3)
여러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알아보고, 이들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문장을 

찾아 고쳐 쓴다.

고등(공통)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알고,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도록 이야기를 생성한다. 

고등(선택) 〈문법〉 문법 요소들의 기능과 그 의미에 대하여 이해한다.

7차

초등(5)

우리말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음을 안다.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기본]

•�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찾는다.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심화]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쓴다.

고등(공통)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고등(선택) 〈문법〉 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제4차~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적으로 정확성의 관점에서 ‘바르게’8) 시간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

을 두었다. 둘째, 특히 초등에서는 시간 표현을 문장 내 호응 관계 학습의 일

부로 다루고 있었다. 셋째, 주로 시간 표현을 이해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6차의 고등(공통)과 7차의 초등에서 시간 표현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

8)		 특히 제6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시간 표현과 관련하여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시제 상의 호응이 안 된 문장들을 자료로 하여 시제 

상의 호응 관계를 지도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시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의 실

제가 성분 간 시제의 불일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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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단순히 시간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수준

에 불과하여 시간 표현을 “활용”한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초등 수

준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형식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그 기능과 의미를 학습하도록 위계가 구성되어 있다.

〈표 2〉 2007 개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표현 관련 교육 내용

교육과정 

시기

학교급

(학년)
학년별 제시 내용(성취기준)

2007 개정 초등(5)

시간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해하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기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2009/2011 

개정

중등(1~3)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고등(선택)
〈독서와 문법〉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

2015 개정

고등(공통)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고등(선택)
〈언어와 매체〉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2022 개정

초등(5~6) 글과 담화에 쓰인 시간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고등(공통)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표현을 생성한다.

고등(선택)
〈화법과 언어〉 담화의 맥락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2007 개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 분석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효과성의 문법교육관이 두드러

졌다. 시간 표현을 언어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활용한 표현

에 따른 효과를 탐구하고 평가하는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7차 교육과

정 이전의 교육 내용이 형태에 따른 의미 파악에 초점을 둔 것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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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습자의 언어를 탐구 대상으로 삼고, 그에 담긴 화자의 태도를 탐구한

다는 점에서 ‘시간 표현’을 다루는 관점 자체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맥락을 중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담화의 맥

락, 상황 맥락 등, 어떤 표현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 판단의 근거를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둠으로써 맥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반영 양상

다음으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요소 관련 내용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초등에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이 갖는 위치와 문법 요소 성취

기준 간의 계열성·위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 표현 교육 내용 

요소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표 3〉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내용 체계 중 ‘문법 요소’ 관련 내용 요소9)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식·이해 언어 단위

•�글과 담화의 높임 

표현과 지시·접속 

표현

•�글과 담화의 시간 

표현

•�글과 담화의 

피동·인용 표현

과정·기능

국어의 

분석과 

활용

•�언어 단위 관찰하고 

분석하기

•�글과 담화에 적절한 

표현 사용하기

•�언어 표현의 특징 

분석하기

•�글과 담화에 적절한 

표현 사용하기

•�원리 적용하여 표현 

창안하기

•�글과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효과 

비교하기

국어 

실천의 

성찰과 

비판

•�국어 규범 인지하고 

수용하기

•�국어생활 점검하고 

실천하기

•�언어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언어 표현의 의도 

탐색하고 대안 

모색하기

9)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초등학교에 배정된 문법 

요소인 ‘높임 표현, 지시·접속 표현, 시간 표현’, 중학교에 배정된 문법 요소인 ‘피동·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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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지식·이해’ 범주는 문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알아야 하거나 학습의 결과 이해하여야 할 내용을, ‘과정·기능’ 범

주는 문법 영역 학습의 과정에서 경험해 보아야 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할 내

용을 나타낸다(남가영, 2023: 375). 따라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글과 담화에 사용되는10) 시간 표현11)이며, ‘학

습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혹은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학습 경험)’

은 다양한 시간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고 글과 담화에 적절한 시간 표현을 사

용하는 것이다.

5~6학년군에서 문법 요소와 관련된 과정·기능 범주의 내용 요소는 

3~4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3~4학년군에서는 문법 요소 중 높임 표현과 지시·접속 표현을 다루는데, 이

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언어 단위 관찰하고 분석하기’이다. 이것은 문

		  표현’을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범주에서 관련 내용 요소를 발췌하였다. ‘가

치·태도’ 범주에서의 내용 요소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 발달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학습자관 등 살펴야 할 논의들이 방대하므로 시간 표현을 

비롯한 문법 요소의 교육과 관련된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 연구에 대하여는 후고

를 기약하기로 한다. 강조 표시는 연구자의 것임을 밝힌다.

10)	 기존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 ‘담화의 개념과 특성’ 내용 요소가 성취기준에 노출된 것

과 비교하여,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요소에 대한 학습이 최초로 등장하

는 3~4학년군 지시·접속 표현 성취기준의 해설에서 담화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글이나 담화 자료에서 ‘문법 요소’를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담화 단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다(최미숙 외, 2023: 307). 따라서 시간 표현 교육 또

한 3~4학년군에서 학습한 담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글과 담화 내에서의 기능에 초점을 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에는 다음과 같이 글과 담화에 사용되는 시

간 표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았-/-었-, -는-/-ㄴ-, -겠-, -(으)ㄹ 것이’나 시간 부사 등 글이나 담화에서 과

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 및 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시간 표

현을 사용한 후 그 적절성을 평가해보도록 한다.(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6국04 -

05] 성취기준 해설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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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요소를 처음으로 학습하는 3~4학년군에서 형태소 단위로 분절하여 언어 

형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경험이 제공됨을 의미하며, 3~4학년군의 학습을 마

친 후에 학습자들은 의미 구성 자원으로서 형태소 단위의 문법 요소에도 익

숙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3~4학년군의 문법 요소 학습을 통해 글과 담화에 ‘높임, 지시·접

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5~6학년군에도 동일하게 

지속되는데 다만 5~6학년군에서는 ‘언어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요소가 추

가되어 있다. 이는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3~4학년군에

서는 맥락에 맞는 적절한 사용까지를 다루었다면 5~6학년군에서는 ‘적절’

과 ‘부적절’의 문제에서 나아가 특정 언어 표현이 갖는 특징과 특정 맥락에

서 그 표현의 사용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1~3학년

군에서는 더 나아가 언어 표현 간의 효과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언

어 표현을 선택한 화자의 ‘의도’에12) 대해 탐색해 보고 그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 표현을 창안해보도록 하고 있다.

12)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이 고등학교급에서도 다루어지는데 초등에서의 

교육 내용과 위계화·변별되는 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해주셨다. 초등학교에서

는 특정 시간 표현의 사용 효과 판단에 머무른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선택

한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종류로 그 위계를 변별할 수 있다. 제민경(2013)에서는 

‘기사문’에서 텍스트 전체의 시간성과 불일치 하는 시간 표현에 주목하여 화자의 의도를 

탐구해보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후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습자

를 대상으로 ‘생활문’에서 해당 교육 내용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김은성(2008: 

351)을 참고하여 ‘생활문’은 층위 2에서, ‘기사문’은 층위 3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층위에

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고등학교에서는 기사문을 대상으로 시간 표현 선택의 의

도를 탐구하여 봄으로써 특정 언어 형식을 선택한 결과로 해당 언어 형식이 실현된 텍스

트가 지니는 ‘힘’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까지(최미숙 외, 2023: 315) 다룰 수 있다는 점에

서 텍스트의 종류에 따른 위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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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반영 양상

1) 초등학교 교과서 반영 양상

제4차 교육과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시간 표현 교육 내용으로 통시적으로 다루어 온 내용 요소는 

〈표 4〉와 같았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설명으로 ‘시간 표현’을 정의하

고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와 형태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르쳐 왔으

나, 형태소 단위의 시간 표현 형식을 다루지 않는 교육과정에서는 시간을 나

타내는 어휘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따라 서술어의 형태가 달라지며,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을 이루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13)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이용하여 소설 속 사건 등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활동을 다루고 있었다. 

〈표 4〉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통시적으로 다루어 온 시간 표현 교육 내용 목록

•�시간 표현의 개념(시간을 나타내는 말)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말

- 어휘(구)(어제, 내일, 어릴 때 등)

- 과거를 나타낼 때는 ‘-었-’, 현재를 나타낼 때는 ‘-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겠-(-을 것-)’을 씀.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따라 서술어가 달라짐을 알고 오류 수정하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이용하여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기

〈표 4〉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에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진 요소들은 시간 표현을 언어 자원으로서 다루지 못

13)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따라 서술어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설명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 등을 시간 표현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와 형태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시간 표현

을 정의하고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83시간 표현의 초등 문법 교육 내용 선정 연구

한다는 점에서14)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구현하

기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제민경(2013: 182)에서는 언어 형태가 지니는 의미는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특정 언어 형태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학습하

기 위해서는 ‘텍스트’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초등에서 전통적으로 다

루어진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은 시제 불일치를 수정하는 등 탈맥락적인 문장 

내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므로 효과성의 관점에서 2022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텍스트 내에서 시간 

표현을 다루어 보는 교육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2) 중·고등학교 교과서 반영 양상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시간 표현의 효과적 사용의 실제가 구현된 것이 

없는바,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에서 시간 표

현 교육 내용의 구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15)

분석 결과, 시간 표현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시도한 교

과서도 있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시한 효과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

현 교육 내용의 사례는 〈표 5〉와 같다.

14)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시간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내용 요소의 

예로 제시되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시간 표현의 효과적 사용을 강조하고 있었으나, 교

과서에서는 ‘시간 표현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문법교육관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

린 활동이 부재하였다.

15)	 효과성 중심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이 등장한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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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 구현 사례16)

시의 흐름과 

시간 표현의 관계 살펴보기

기행문에서

현재 시제 선택의 효과 탐구하기

〈표 5〉의 좌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

과서 활동의 일부로, 시의 흐름과 시제 표현 변화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도

록 하고 있다. 〈표 5〉의 우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활동의 일부로, 기행문 텍스트의 주된 시간 방향인 과

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표현된 부분에 주목하여 그 효과를 설명해보도

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시간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흐름과 

개별 문장의 시간 표현을 연계하여 다루고,17) 텍스트 전체의 주된 시간 방향

16)	 좌측: 방민호·안효경·신서인·오현숙·이용광·김태경(2019), 『언어와 매체』, 미래엔. 우

측: 윤여탁·조광국·이병운·김진식·윤석민·최미숙 외(2014), 『중학교 국어⑤』, 미래엔. 

17)	 제민경(2013: 198)에서는 각 문장의 시간 표현은 텍스트 전체의 시간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시간 방향을 바꾸는 장면에서 화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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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에 주목하며 그러한 변칙적 사용을 선택한 의도에 대

해 탐구해보는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상,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의 실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특히,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사용에 대한 교육의 실

제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구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급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참고하되, 초등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학습자의 시간 표현 이해 및 활용 실태

1. 초등학습자의 시간 표현 이해 실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경험을 교육 내용 선정의 핵심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선행연구에 터하여18) 학습자의 시간 표현 이해와 활용 실태를 조사·

18)	 이병규(2006: 96)에서는 자료 중심적 접근 방법에 근거한 학습자의 언어 경험 분석이 문

법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봉순(2007: 464)에서

는 문법적 지식의 유용성이 문법 지식 자체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

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 표현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문법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시제에 대한 학습자의 발달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습자의 학습

이 필요한 부분과 가능한 수준을 가늠하여 지도 내용을 적합하게 배치하려는 연구가 필요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구본관·신명선(2021)에서는 문법 지식을 개인적 문법 지식(IGK, 

Individual Grammatical Knowledge), 일반적 문법 지식(CGK, Common Grammati-

cal Knowledge), 추상적 문법 지식(AGK, Abstract Grammatical Knowledge)의 세 층

위로 나누고 각 층위 간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언어 운용·구성의 원리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가진 대상으로서 IGK에 주목하고 있다. 즉, 기존 문법 교육에서 학습

자의 IGK가 교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것에 반하여, IGK를 개별 학습자의 현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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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시간 표현 교육 내용 선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간 표현 이해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

용 체계를 근거로 크게 시간 표현의 언어 형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지식·이

해 범주 문항과 정확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의 사용을 묻는 문항, 효과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 사용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9) 1번 문항

은 현재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된 시간 표현의 언

어 형식에 주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2~4번 문항은 다양

한 시간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초등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 표현 교육 내용 목록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20)

대한 가장 적확한 실체를 보여주는, 학습자의 살아있는 구체적 문법 지식으로 바라보아 

문법 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	 설문 문항의 예문을 선정할 때에는 선행연구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하였고, 초등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예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초등국어교육 석

사학위 소지자이자 현직 교사인 3명의 교사와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본고는 초등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간 표현 교

육 내용을 새로이 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초등학습자가 이해·탐구할 수 있는 정

도를 가늠하고 그 이해 양상을 질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육 내용 선정에 참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 표의 내용 중 일부만 선정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 표현 교육 내용 목록

시제의 개념(발화시, 사건시의 개념), 시제의 3분 체계 이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선어말 어미 ‘-았-/ -었-’, ‘-더-’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사용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에서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 사용

•�동사: 선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 

•�형용사, 서술격 조사: 선어말 

어미 쓰지 않고, 관형사형의 

경우 어미‘-(으)ㄴ’ 사용.

•�‘지금’ 등의 시간 부사어 사용

•�선어말 어미 ‘-겠-’ 사용 

•�관형사형 어미 ‘-(으)ㄹ’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으)ㄹ 것’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어 사용



	 87시간 표현의 초등 문법 교육 내용 선정 연구

2번 문항은 진행과 완료의 상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3번 문항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습하게 되

는 ‘-겠-’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구성하였다.2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았-/-었-, -는-/-

ㄴ-, -겠-, -(으)ㄹ 것이’ 외의 시간 표현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하고 있으

며, 시간 표현의 특징에 대한 탐구 또한 시간 표현의 교육 내용 요소로 제시

하고 있으므로, 2~4번 문항에서 다루는 시간 표현의 다양한 의미기능 등은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시간 표현의 특징’ 교육 내용으로 구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5, 6번 문항은 정확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5번 문항은 시간의 부사어와 서술어

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해보는 과제이며, 6번 문항은 상황 맥

락을 파악하여 두 가지 시간 표현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설명

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7번 문항은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두 가지 언어 형식 모두 사용 가능한 맥락을 제시하

고, 각 시간 표현을 선택한 후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와 화자의 의도에 

의미기능 탐구

•�‘-았-’의 다양한 의미 탐구

•�‘-았었-/-었었-’과 ‘-았-/-었-’의 의미 차이 설명

•�‘-더-’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과거 어느 때의 경험을 돌이켜 회상하는 의미 

•�‘-겠-’의 의미기능 알기(미래시제/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

동작상의 개념, 동작상을 표현하는 방법

•�진행상의 표현 방법: 보조용언 ‘-고 있다’, ‘-어가다’/ 연결어미 ‘-으면서’

•�완료상의 표현 방법: ‘-어 버리다’, ‘-아/-어 있다’(보조 용언), ‘-고서’(연결 어미) 

21)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시간 표현’ 학습 안에서 ‘양태’ 범주를 함께 다루고 있다. 강

민정(2023: 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학습 내용 구성은 학습자에게 ‘시제’와 

‘양태’의 문법 범주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문법 교육 용어로

서의 ‘시간 표현’이 포괄하는 문법 범주가 국어학에서의 문법 범주와 어떻게 대응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어왔

던 시간 표현 교육 내용에 기반하여 초등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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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표 6〉 초등학습자의 시간 표현 이해 측정지 문항 구성

범주
평가

내용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지식

·

이해

시간 

표현의

의미

이해

1

다음 세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나는 어제 책을 읽었다.

나는 지금 책을 읽는다.

나는 내일 책을 읽을 것이다.

2

다음은 지운이가 상진이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각각의 설명에 

해당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설명해 보세요.(만화도 괜찮습니다.)

㉠ 상진이는 국수를 다 먹어 간다. ㉡ 상진이는 국수를 다 먹어 버렸다.

3

시 (가)와 (나)를 읽고 ‘좋다’와 ‘좋겠다’의 의미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가) (나)

좋다

꽃잎은 좋다.

세수 안 해도.

방울방울 이슬이

닦아주니까

나무는 좋다.

목욕 안 해도.

주룩주룩 소낙비

씻어 주니까.

좋겠다

꽃잎은 좋겠다.

세수 안 해도.

방울방울 이슬이

닦아주니까

나무는 좋겠다.

목욕 안 해도.

주룩주룩 소낙비

씻어 주니까.

4

다음 (가)와 (나)에서 효경이의 대답이 다릅니다. (가)와 (나)에서 

효경이의 대답의 의미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가) (나)

민경: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효경: 나는 친절한 사람이 좋아.

민경: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효경: 나는 친절한 사람이 좋더라.

과정

·

기능

정확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사용

5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렇게 고친 이유를 

적어 보세요. 

5-1) 아까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

5-2) 좀 전에 네가 마시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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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기능

정확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사용

6

다음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세요.

〈상황〉 학생들이 모두 집에 가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와 보니 창문은 

모두 닫혀있는데 너무 추운 상황. 이때 선생님이 할 말로 ㉠과 ㉡ 중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아휴, 추워! 누가 창문 열어놨나? ㉡ 아휴, 추워! 누가 창문 열어놨었나?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사용

7

다음 대화를 잘 읽어보고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에 ○표시하고, 

그렇게 선택한 까닭을 적어 보세요.

(종수랑 윤아가 아침 등굣길에 편의점 앞에서 만난 상황)

윤아: 종수야, 안녕?

종수: 오 김윤아~ 안녕?

윤아: 너 오늘 사회 숙제는 했니? 

종수: 엥? 사회 숙제가 있었어? 

윤아: 아니, 그걸 까먹다니! 넌 이제 (큰일 난다./ 큰일 났다.)

구성된 설문지는 〈표 7〉과 같이 총 88명의 5학년22) 학생들에게 실시하

였으며, 설문 실시 전 설문 문항 구성의 취지와 실시 시 유의점 등에 대해 각 

담임 교사와 서면으로 소통하였다. 

〈표 7〉 시간 표현 이해 측정을 위한 설문 개요

실시 시기 대상 학생 수

2024. 

3. 18.
~3. 22.

서울 강서구 소재 K초등학교 5학년 2학급 44명

서울 강북구 소재 M초등학교 5학년 1학급 21명

서울 구로구 소재 C초등학교 5학년 1학급 23명

합계 88명

2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

로, 설문 응답 대상인 현재 5학년 학생들은 ‘시간 표현’에 대해 정규 교과 내에서 학습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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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습자의 시간 표현 이해 실태를 측정한 결과23)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보다는 형태소 단위의 시간 표

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번 문항 응답 분석 결과, 총 71%의 학생들이 언

어 형식과 의미를 연결하지 못하고 명제적 의미 파악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

를 통해 초등학습자에게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으로서 문법 형태

소에 주목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초

등학교에서는 3~4학년군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같은 문법 형

태소를 떼어내어 분석하는 것 외에 문법 형태소 단위에 집중해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 표현을 처음 지도할 때에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

여 문법 형태소 단위에 주목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번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1번 문항 응답 결과24)

비율 응답 사례

정답

(29%)

•�[C2-8]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어느 것이냐에 따라 동사의 모습이 ‘읽었다’, ‘읽는다’, 

‘읽을 것이다’로 바뀐다.

•�[C2-9]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가 어법에 맞게 잘 써져있고, 공간, 누구, 무엇은 다 

똑같으나, 시간 때문에 문장이 바뀐다.

오답

(71%)

•�[C3-5] 어제 책을 읽었던 게 정확한 것 같다. 지금 책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일 

책을 읽을 것 같다.

•�[C3-12] 나는 2일 동안 책을 읽었고, 1일 동안 더 읽을 것이어서 총 3일 동안 짠 

계획이다.

둘째, 초등학습자의 수준에서 다양한 목록의 시간 표현을 학습할 수 

23)	 응답 결과 분석을 위해, 각 학생의 설문지에 [Class번호-학생 번호]와 같이 라벨링하였

다. 학생 응답의 사례는 연구자가 채점 후 특이점을 보인 사례를 사전에 연구일지에 기입

해 둔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정답과 오답 중 유의미한 사례만 옮겼다. ‘그렇게 고

친 까닭’ 중 '자연스러워서'와 같이 문법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은 

생략하였다. 학생 응답에서 강조, 밑줄 표시와 작은 따옴표는 연구자의 표시이다.

24)	 필요한 경우 오답의 사례까지 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면상 오답 사례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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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

았-/-었-, -는-/-ㄴ-, -겠-, -(으)ㄹ 것이’를 대표적인 시간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번 문항 응답 분석 결과 초등학습자는 진행과 완료

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동작상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 

또한 일부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표 9〉 2번 문항 응답 결과25)

비율 응답 사례(그림에 대한 응답자의 설명)

정답

(83%)

•�[C2-12] ㉠ 다 먹어 간다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것.

•�[C2-13] ㉠ 상진이가 국수를 많이 먹고 있다. ㉡ 상진이가 국수를 다 먹고 떠나는 모습.

또한 3번 문항에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다루었는데26) ‘-겠-’을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응

답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습자가 추측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렇게 

분석한 까닭에 대하여서도 설명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25)	 오답을 보인 학생 중에는 ‘다 먹어 버리다’를 실제 ‘음식을 버리다’의 의미로 해석한 경우

가 있었는데, 이 학생의 오답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언어적 배경과 같은 요인

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26)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미래 시제 표현 형식으로서 ‘-겠-’을 먼저 다룬 후에 ‘추

측’, ‘의지’ 등 그 외 ‘-겠-’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기심·고영

근·유현경·최형용(2022: 394)에서 언급하였듯, 미래 사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나 ‘의지’ 등의 양태적 의미가 결부될 수밖에 없으므로, ‘-겠-’이 ‘추측’의 의미

를 주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시제 표현으로서의 ‘-겠-’과 반드시 배타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어학적 논의에 비추어보면, 결국 문법 교육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특정 시간 표현을 어떤 범주에 넣어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특정 시간 표현의 형식이 갖는 다양한 의미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지, 상황에 

맞게 이를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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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번 문항 응답 결과27)

비율 응답 사례

정답

(80%)

•�[C1-7] ‘좋다’의 기준(시점)은 자기 자신이지만 ‘좋겠다’는 남을 동경한다는 뜻이다. 즉 

‘좋겠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타인이다.

오답

(20%)

•�[C2-9] ‘좋다’는 지금 좋다는 거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표현하지만, ‘좋겠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희망하는 일이다. 

〈표 11〉 4번 문항 응답 결과

비율 응답 사례

정답

(53%)

•�[C1-13] (가)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다.

•�[C2-3] ‘좋아’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좋더라’는 웬만하면 친절한 

사람이 좋다는 것.

•�[C2-4] (가)는 친절한 사람이 좋다라고 대답한 거고 두 번째는 친절한 사람이 

좋았었다고 경험을 말한 것이다.

•�[C2-6] (가)는 지금 친절한 사람이 좋다는 거고, (나)는 예전에 친절한 사람이 좋았다는 

거다.

•�[C2-8] (가)는 단순히 현재 이런 사람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나)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한 말.

4번 문항은 7개의 문항 중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문항이었

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더라’의 의

미를 다양한 예시와 상황을 통해서 이해 및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C1-13]에서 ‘-더-’의 경험성에 대한 설명을 남자친구가 있는 상

황 등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한 점과 [C2 -3]에서 ‘좋아’의 단정적인 

태도와 ‘좋더라’의 비확정적인 태도를 비교하는 언어적 민감성을 보인 것은 

27)	 [C2-9] 학생의 응답은 주어진 문항에서 ‘-겠-’의 주된 의미기능인 ‘추측’에 대해 설명하

지 못하여 오답 처리하였으나, 앞서 언급하였듯 ‘-겠-’의 미래 시제로서의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C2-9] 학생의 응답 또한 특정 언어 형식의 다양한 의미기능 

탐구와 관련하여 고민해볼 지점을 제공한다. 

28)	 연구자는 설문 마지막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 88명의 응답자 중 

32명이 6번 문항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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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의 직관의 수준을 가늠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6번 문항 응답 결과를 보면, 6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

어진 상황 속에서 ‘-았-’과 ‘-았었-’의 의미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

며, [C2-8]과 같이 그 의미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모어 화자

의 직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았었-’의 의미29)를 별도로 학습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 맥

락에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다.

〈표 12〉 6번 문항 응답 결과

비율 응답 사례

정답

(65%)

•�[C2-8] ㉠은 현재 창문이 열려 있어 교실이 춥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상황에는 창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황이라 나온다. ㉡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금 창문이 닫혀있더라도 

전에 창문을 열어놨으면 교실이 추울 수 있다고 짐작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C4-4] ‘열어놨나?’는 창문이 열려있다는 뜻이고 ‘열어놨었나?’는 누군가 열다가 

닫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학습자에게 어떤 시간 표현까지 제공할지는 각 학급별로, 또 학습자 개

개인의 수준별로 상이할 수 있겠으나, 초등학습자의 시간 표현 의미에 대한 

이해 및 탐구 능력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 표현 목록보다는 다

양한 시간 표현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확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상세화할 수 있었다. 

5번 문항 응답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은 ‘아까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라는 문

장을 단순히 ‘아까 전화했더니 안 받았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까’와 호응하는 서술어로 ‘받았었다’로 수정하거나, ‘아까’를 ‘아까부터’로 수

29)	 남기심 외(2022: 391)에 따르면 ‘-었었-(-았었-)’은 전통적으로 대과거 시제로 처리

되어 왔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었었-’을 과거를 나타내는 단속상(斷俗相)으로 보기도 

하고 ‘-었었-’을 두 개의 ‘-었-’으로 구분하여 뒤에 오는 ‘-었-’에 대하여 과거의 일

을 구체화시키는 확인의 기능을 주어 양태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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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부사어 변화에 따라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로 전체 문장의 구성을 

수정하는 등, 보다 섬세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 오류 수정을 시도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5번 문항 응답 결과

문항 비율 응답 사례

5-1번
정답

(68%)

•�[C3-12] 아까 전화했더니 안 받았었다.(그렇게 고친 이유: 과거형이라서)

•�[C3-13]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그렇게 고친 이유: 부터가 

들어가고 나서 자연스러워졌으니 ‘전화했더니’도 ‘전화했는데’로 바꾸어야 

한다.)

•�[C3-15] 방금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았다.(그렇게 고친 이유: 더 말하기 

편해서)

5-2번
정답

(74%)

•�[C1-22] 좀 전에 네가 마셨던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어.(그렇게 

고친 이유: 좀 전은 과거이고 ‘마시는’은 현재이기 때문에)

•�[C3-11] 좀 전에 네가 마시던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어.(그렇게 

고친 이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 ‘마시던’을 써야 한다.)

따라서 정확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의 사용을 다룰 때에는 먼저 ‘부사

어와 서술어 시제가 일치하여야 한다’와 같이 명제적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 부사어의 목록에 대해 학습하고 시간 부사

어 교체에 따른 서술어 및 문장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 차이를 민

감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간 표현의 효과성에 대한 초등학습자의 탐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7번 문항은 ‘큰일 났다’와 ‘큰일 난다’ 모두 정답이 되는 상황에서 학

생들이 어떤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타당

하게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7번 문항의 주어

진 맥락에서 ‘큰일 났다’의 ‘-았-’은 소위 ‘확정적 미래’로서30) 사건이 일어

30)	 ‘-았-’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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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인 양 말하려는 의도를 담은 표현이다. 학생

들의 응답 양상을 보면 ‘확정적 미래’로서 ‘-았-’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단

순히 과거와 현재로 ‘큰일 났다’와 ‘큰일 난다’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제를 안 한 것을 ‘큰일’로 보아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큰일 났

다’를 선택한 응답이 65%였고, 선생님께 혼나는 것을 ‘큰일’로 보아 ‘큰일 난

다’의 미래 시제를 선택한 응답이 35%였다. 비록 ‘확정적 미래로서 ‘-았-’

의 의미 이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C2-20], [C4-1] 학생의 응

답과 같이 표현 선택에 따른 효과에 대해 화자의 의도와 연관하여 사고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표 14〉 7번 문항 응답 결과31)

비율 응답 사례(그렇게 생각한 까닭)

큰일 

났다

(65%)

•�[C2-20] 더 적절한 표현: 큰일 났다.(‘큰일 난다’는 장난식으로 말하는 것 같고 ‘큰일 

났다’는 진짜 큰일이 일어날 때 쓰는 것 같아서)

•�[C2-21] 더 적절한 표현: 큰일 났다.(‘큰일 난다’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 ‘큰일 났다’는 

현재를 말하는 것)

•�[C3-18] 더 적절한 표현: 큰일 났다.(‘큰일 난다’: 예고, ‘큰일 났다’: 발생한 것 같아서)

•�[C4-1] 더 적절한 표현: 큰일 났다.(‘큰일 난다’는 예를 들어 너 내일 숙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큰일 났다’는 되돌려 쓸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C4-15] 더 적절한 표현: 큰일 났다.(‘큰일 난다’는 나중에 큰일이 난 거고 ‘큰일 났다’는 

지금 큰일이 난 것이다.)

큰일 

난다

(35%)

•�[C1-7] 더 적절한 표현: 큰일 난다.(‘큰일’이라는 것은 혼이 난다는 뜻인데, 아직 아침 

등굣길로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 ‘큰일 난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이고 ‘큰일 

났다’는 이미 일어난 일이란 뜻이다.)

•�[C2-19] 더 적절한 표현: 큰일 난다.(‘큰일 난다’는 곧 난다는 것이고 났다는 지금 난 

일이라서 ‘난다’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31)	 이처럼 특정 맥락에서의 효과적 표현 선택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분석하여 분류한

다면 보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 선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구본관·신

명선(2021)에서 강조한 개인적 문법 지식(IGK, Individual Grammatical Knowledge)

이 교육내용화 되는 지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

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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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문항과 같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인지를 화자의 의도와 관련지어 설명하게 함으로써,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학습자의 시간 표현 활용 실태

학습자의 시간 표현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5〉 시간 표현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개요

자료 내용(주제) 작성 시기 대상 자료 수

일기

(가을 운동회)
2023년 11월

서울 도봉구 소재

A 초등학교 5학년 
17편

기행문

(법원 견학)
2023년 12월

서울 도봉구 소재

A 초등학교 5학년 
17편

학습자의 시간 표현 활용 실태 분석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

째, ‘시간 표현’ 개념의 지도 가능성이었다. 그간 초등에서 ‘시간 표현’의 개

념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여 ‘부려 쓸 수 있는 언어 자원’으로서 

시간 표현이 개념화되기보다는, ‘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 형식을 포

괄하는 범박한 개념으로 통용되어왔다. 한편, 중·고등학교에서는 ‘발화시’

와 ‘사건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제’의 개념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언어 

자원으로서 시간 표현을 다루기 위하여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시간 표현이 

화자의 인식 반영 결과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표현’ 개념을 지도할 필

요가 있다.

초등학습자들의 글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자의 심리

가 담긴 것’이라는(김봉순, 2007: 448), 언어화 과정이 반영된 개념으로서의 

시간 표현을 교육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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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나중에 시간 날 때 친구들과 갈 것을 판사님과 실무관님에게 약속하고 나왔다. 

나오면서 선생님께서 주신 ㉠책을 좀 보았는데 내용도 괜찮다. 나중에 한 번 제

대로 읽고 싶다.

[자료 1]의 ㉠을 보면, 견학 후 책을 본 것은 과거로 표현하고 있으나 ‘내

용도 괜찮았다.’가 아니라 ‘내용도 괜찮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책의 내

용이 괜찮은 것에 대한 판단이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필자의 현재에 이

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책을 좀 보았는데 내용도 괜찮았다.’라고 표현했

다면, ‘내용도 괜찮다’보다 책 내용을 다 읽고 판단이 끝난 것의 의미가 생성

되어 바로 뒷문장인 ‘나중에 한 번 제대로 읽고 싶다.’와의 연결이 어색할 수 

있다. 탈맥락적으로 보면 두 번째 문장은 오류이지만, 텍스트 전체의 맥락에

서 보면 화자의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32)

이와 같은 예를 통해 문법 교육에서의 ‘시간 표현’의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누구의’, ‘언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시간 표현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문법 범주인 ‘시

제’에 대한 어려운 용어의 사용 없이도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의도

하는 의미 자원으로서의 시간 표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정확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의 상세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전의 교과서에서 정확성의 관

32)	 김정은(2014: 32)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언어 사용 행위로서의 시간 표현’을 ‘관점(view-

point)’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간 표현을 ‘발화시와 사건시를 중심으로 시간을 나

타내는 범주’로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과거의 어느 시간 지점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한 때

에도 현재형의 시간 표현이 선택되기도 하는 ‘역사적 현재’와 같은 실제 언어생활을 포섭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자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문법적 설명에 입각한 시간 

표현 개념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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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주로 다루어 온 것은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의 시제 간의 불일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학생들의 기행문과 일기에서는 오류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 시제의 호응이라는 교육 내용 외에 교육내

용화 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였다.

[자료 2]

오늘 선생님께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견학가는 것에 신청을 ㉡했는데 합격이 

돼서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갔다.

[자료 2]를 살펴보면 두 가지 사건이 종속된 문장으로 이어져 있다. 하나

는 선생님이 이전에 법원 견학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 것이고, 또 다른 하

나는 오늘 북부지방법원에 다녀온 일이다. 둘 다 과거의 일로 ㉡과 ㉢의 서

술어를 과거시제로 표현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과거의 일인

데 더 과거의 일을 따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문장의 명료성이 떨어지고 독

자로 하여금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

한 문장은 정확성의 관점에서 지도해야 하며, 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전에’와 같은 부사어를 삽입하여 선생님께서 견학 신청한 것의 

시점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선생님이 

견학 신청을 해서 합격한 일의 시점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로 문

장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다시 ‘오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짚어

주어야 한다. 즉, 단순히 ‘오늘’을 두 번 사용하였으니 무조건적인 중복의 오

류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왜 ‘오늘’을 두 번 사용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자신

의 문장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사건시의 명료한 표시가 필요할 때 어떻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서 정확성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시간 표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과성의 관점에서 현재 시제의 효과에 대한 탐구를 교육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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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 3]

법원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 우리는 공무원 

선생님을 따라 재판하는 곳에 갔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상을 2개 봤다. 

애들 2명이 싸우고 재판하는 영상을 보며 필기했다. ㉣재판 종류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특허 재판, 행정 재판이 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보러 갔다. 우리는 5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

제로 재판을 하는 것이었다.

[자료 4]

그다음엔 ‘사다리 릴레이’를 했다. ㉤사다리를 가져와서 사람 4명이 들어가 고

깔 한 바퀴를 돌고 달려와 다음 사람 들어가게 나와서 하는 그 게임을 반복한다.

㉣, ㉤과 같이 학생들은 기행문과 일기에서 전체 텍스트의 시간 표현을 

과거로 서술해나가다가 정보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술할 때 현재 시

제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

를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사실을 진술할 때의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이다. 학생들이 장르의 특성과 시간 표현의 관계에 대해 메타적 학습을 한 

경험이 없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상은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직관의 발

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간 표현의 활용 양상에 의식적으로 집중

함으로써 언어를 대상화하는 경험을 쌓아갈 때,33) 특정 장르의 글을 읽을 때 

33)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학생들이 이미 텍스트 전체의 시간성과 불일치하는 시간 표현을 사

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면 문법 교육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볼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해주셨다. 이는 문법 교육의 본질과도 맞닿아있는 주요한 논의라고 생각

된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대상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화하여 설명하

는 메타적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특정 수준에서 모어 화자의 직관에 따라 시간 표현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장르의 텍스트나 상위 수준의 텍스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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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시간 표현에 반응하는 민감성을 길러갈 수 있을 것이다. 

IV. 초등 시간 표현 교육 내용 선정 결과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교육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시간 표현의 초등 문법 교육 내용 선정 결과

정확성의 관점

언어 형식에 주목하기
시간 표현의 다양한 의미기능 

탐구하기

시간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글 고치기

•�시간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형태소 단위에 주목하기

•�진행과 완료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알기

•�‘-겠-’의 다양한 의미기능 

탐구하기

•�‘-었-’과 ‘-었었-’의 의미기능 

비교하기

•�‘-더-’의 의미기능 탐구하기

•�다양한 시간 부사어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의미 차이 

탐구하기

•�시간 표현을 적정하게 

활용하여 의미의 모호성 

줄이기

효과성의 관점

의미 자원으로서 시간 표현 이해하기 시간 표현 선택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 읽고 쓰기

•�시간 표현이 화자의 인식 반영의 결과임을 알기

•�둘 중 하나의 시간 표현 선택하고 그 이유 

설명하기(예: 큰일 났다/ 큰일 난다)

•�텍스트 전체의 시간과 시간 표현의 불일치에 

주목하기(예: 기행문이나 일기를 읽으며 현재 

시제의 사용 효과 탐구하기)

•�시간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쓰기

시간 표현 사용과 효과에 대해 주목하며 읽고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관희(2008: 

24)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모어 화자로서 학습자들은 언어를 ‘사용(usage)함’은 물론 이

를 대상으로 주목하여 ‘다룰(treatment)’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메타적 언어 인식을 길

러주는 것이 문법 교육의 본질이라 할 때, 자신이 산출한 생활문에서 시간 표현을 대상화

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문법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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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의 선정 결과, 정확성의 관점에서는 ‘언어 형

식에 주목하기’, ‘시간 표현의 다양한 의미기능 탐구하기’, ‘시간 표현을 정확

하게 사용하여 글 고치기’의 세 가지 교육 내용이 선정되었다. 먼저 ‘언어 형

식에 주목하기’의 내용 요소로는 시간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문법 형태소

에 주목해보는 것에 비중을 두어 학습한다. 또한 학생들이 높은 이해를 보였

던 동작상의 표현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시간 표현의 다양한 의

미기능 탐구하기’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 제시된 ‘-았-/-었-, -는-/-

ㄴ-, -겠-, -(으)ㄹ 것이’ 외에 다룰 수 있는 시간 표현 목록을 제시하였

다. ‘추측’의 ‘-겠-’처럼 동일한 시간 표현 형식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맥락 

속에서 탐구해보도록 교육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글 고치기’에서는 기존 교과서에서 탈맥락적인 문장 내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불일치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의미 자원으로서 다양한 시간 부사어의 목록을 확보하고 각각의 활용

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구성과 그에 따른 미세한 의미 변화를 탐구해보도

록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였다. 또한 오류를 수정할 때에도 다양한 시간 표현

을 사용하고 그 의미 차이를 탐구해봄으로써 의미의 모호성을 줄여갈 수 있

도록 내용 요소를 선정하였다.

효과성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은 ‘의미 자원으로서 시간 표현 

이해하기’와 ‘시간 표현 선택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 읽고 쓰기’ 두 가지로 선

정하였다. 먼저 ‘의미 자원으로서 시간 표현 이해하기’에서는 일기와 같이 실

제 학습자들이 생산한 글에서 화자의 인식 반영의 결과로 시간 표현이 선택

됨을 확인해본다. 이후 같은 상황에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되지 않는 두 표현 

중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시간 표

현의 사용이 탈맥락적으로 규정된 고정적 지식이 아니라 화자가 의도에 따

라 선택할 수 있는 자원임을 이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 선택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 읽고 쓰기’에서는 텍스트 전체의 시간과 시간 표현의 불

일치에 주목해보고, 학습한 시간 표현의 효과를 반영하여 텍스트를 생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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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내용 요소를 선정하였다. 〈표 16〉과 같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은 엄밀하게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 내용 목

록으로서 제시된 것은 아니며, 시간 표현의 교육 내용을 양적으로 풍부화·

질적으로 상세화하여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학습자의 실제 언어적 경험과 수준에 터하여 시간 표현 교육 내

용을 선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통시적으로 다루어진 시

간 표현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문법교육관의 변화에 따라 초등

에서의 시간 표현 교육 내용이 양적으로 보충되고 질적으로 상세화될 필요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간 표현

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 표현 교육 

내용 요소를 상세화하였다.

언어를 대상화하여 다루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문법 영역에서는 ‘초등

학습자’가 그 탐구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초등학교급에서는 규범·규칙으로서의 문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에서의 논의들은 정확성의 관점에서의 문법 교육과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문법 교육 간에 모종의 위계를 설정하고 초등학습자의 

언어를 일정 부분 “미완”의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발달 단계에서의 완전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

로 바라볼 때 효과성의 관점에서의 문법 교육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변화된 문법교육관은 ‘관점’의 전환이지, 그 자체로 교육 내용의 위계화

가 될 수 없다. 초등학습자의 언어적 발달이 고등학습자와 비교하여 낮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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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고 해서 효과성의 관점에서 문법 요소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초

등학습자’가 부려 쓸 수 있는 언어 자원으로서의 문법 요소 교육 내용을 마

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습자’가 언어 주체로서 부려 쓸 수 

있는 교육 내용의 실제를 구현하여야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취지와 

문법 교육의 성과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초등학습자의 문법 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시간 표

현’이라는 문법 요소를 통해 초등학습자의 직관과 언어적 민감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추후 초등학습자의 탐구에 관

하여 보다 의미 있는 논의들을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4.4.30. 투고되었으며, 2024.5.12. 심사가 시작되어 2024.6.7. 심사가 종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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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간 표현의 초등 문법 교육 내용 선정 연구

안효원

본 연구는 시간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활용 실태를 바탕으로 정

확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문법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2022 개정 국어과 교

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

정 및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시간 표현 교육 내용 분석 결과, 효과성의 관점

에서 교육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과 정확성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이 상세화

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간 표현에 관한 학습자 이해 및 활용 실

태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시간 표현의 의미기능 학습의 가능성, 모어 화자의 

직관에 근거한 탐구의 가능성, 교육 내용 상세화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시간 표현의 초등 문법 교육 내용으로 정확성의 관점에서는 

‘언어 형식에 주목하기’, ‘시간 표현의 다양한 의미기능 탐구하기’, ‘시간 표

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글 고치기’, 효과성의 관점에서는 ‘의미 자원으로서 

시간 표현 이해하기’, ‘시간 표현 선택의 효과를 고려하여 글 읽고 쓰기’가 선

정되었다.

핵심어  문법 교육, 시간 표현, 정확성의 관점, 효과성의 관점, 화자의 의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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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on of the Contents of Elementary Grammar 
Education on Time Expression

An Hyo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

ment of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

ulum by selecting the contents of grammar education from the perspec-

tive of accuracy and effectiveness based on the learner’s understanding 

and use of time expressi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tents of time 

expression education covered in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education needed to be detailed from the perspec-

tive of accuracy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needed to add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learner’s 

understanding and use of time expression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learning semantic functions of various time expressions, the possibility of 

inquiry based on the intuition of the native speaker, and the necessity of 

elaborating educational contents.

In terms of accuracy, the educational content was selected in three 

categories: ‘attention to language forms’, ‘exploring various semantic 

functions of time expression’, ‘correcting writing using time expression 

accurately’.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 educational content was selected 

in two categories: ‘understanding time expression as a semantic resource’ 

and ‘reading and writing considering the effect of choosing time expres-

sion’.

keywords  Grammar Education, Time Expression, Perspective of Accuracy, Perspec-

tive of Effectiveness, Speaker’s Intention, Inquiry


